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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 청소년의 부모 지지 및 방임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과 핵심자기평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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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지지나 방임,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 등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고 2020년 7월에서 8월까지 학교 밖 청소년으로부터 회수된 설문지 130부를 SPSS 25.0 등으로 분석하
였다. 직접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부모의 지지와 방임은 모두 진로성숙도에 정(+), 핵심자기평가 중 자아존중감만이
진로성숙도에 정(+), 부모의 지지만이 또래애착에 정(+), 부모의 지지는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에 모두 정(+), 부모의 
방임은 자아존중감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또래애착은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매개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매개효과가 검증된 경로는 ‘부모지지->자아존중감->진로성숙도’, ‘부모지지->또래애착->자
아존중감->진로성숙도’, ‘부모방임->자아존중감->진로성숙도’, ‘부모방임->또래애착->자아존중감->진로성숙도’ 등이다.
다양한 제도적 개입 장치를 통한 청소년 자아존중감 향상에 노력이 필요하며, 부모의 노력 방향도 자녀들이 자기효능감
과 자아존중감을 고양하는 방향으로 집중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부모는 자아존중감의 재인식을 통해 자
녀들의 진로성숙도가 개선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부모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Abstract  The education system has focused on curbing the student dropout rate, but efforts must now 
be allocated to support career decisions by out-of-school youth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parental support, parental neglect, peer attachment,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n career maturity in
out-of-school youths. Analyzed are 130 questionnaires collected from out-of-school adolescents;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1) Direct effects: first, both parental support and parental neglect affect
career maturity; second, only self-esteem from among the core self-assessments affects career maturity; 
third, parental support affects peer attachment; fourth, parental support has a positive effect on both 
self-efficacy and self-esteem, but parental neglect only affects self-esteem; and fifth, peer attachment 
affects both self-efficacy and self-esteem. (2) Mediation effects: when self-efficacy was included in the 
model, there were no paths verifying mediating effects. When it was included, four paths verified 
mediating effects: parental support->self-esteem->career maturity, parental support->peer 
attachment->self-esteem->career maturity, parental neglect->self-esteem->career maturity, and parental 
neglect->peer attachment->self-esteem->career maturity. These results imply that interest in, and efforts
to increase, self-esteem in out-of-school youths through various institutional interventions (as well as 
parents' efforts) should focus on persuading children's friends and enhancing children'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Keywords : Parental Support, Parental Neglect, Career Maturity, Peer Attachment, Core Self-Evaluations,
Self-esteem, Self-efficacy, Out-of-school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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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및 학업중단의 징후를 보
이는 학생들에게 일정기간의 숙려기간을 보내도록 하여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근거가 2014년 [초· 중등교육
법시행령] 제54조 제4항 및 제5항, 2017년 [초· 중등교
육법] 제28조 제6항 및 제7항을 통해 마련되었다. 이처
럼 교육부에서는 학업중단을 결정하는 학생의 수를 줄이
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21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
면 중등학교의 학업중단률은 2015-2016년 이후 증가추
세를 유지하였다가 2020년은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집
계되었지만[1], 이는 COVID-19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
므로 증가 추세가 중단되었다고 보기는 이르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교중단을 억제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자발
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학교 밖으로 내쳐진 청소년을 포기
하지 않는 노력을 사회 전체 차원에서 경주해야 할 필요
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여
성가족부에서는 2015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
한 법률과 시행령｣을 공포하고 이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학업중단 위험이 큰 청
소년뿐 아니라 이미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에게도 상담지
원, 교육지원, 복교지원, 상급학교 진학 지원, 대안학교 
진학 지원, 검정고시 지원, 학업중단 예방 지원 등의 다
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주어진 교육과정을 밟으며 진
로를 선택하고 준비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학교 밖에서 
스스로 진로를 설정하고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2]. 여
성가족부 보도자료(2018.12.27.)에 따르면[3], 학업중단 
이후 대부분의 청소년은 검정고시를 준비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2명 중 1명은 진로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으나, 
향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청소년이 35%에 달하고 있
으며 학교를 그만둔 후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편견이나 
무시 등 선입견(39.5%), 적성에 맞는 진로 찾기(28.0%), 
무기력함 (24.0%), 부모와의 갈등(23.9%)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라는 보호막을 벗어
난 상태에 처해 있으므로 진로탐색과 결정은 임박한 과
제라는 부담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진로성숙
은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결정하며 이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 준비하는 태도라고 정의되고 있는데[4],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생의 신분을 떠난 상태이므로 다
른 누구보다도 진로결정과 준비가 절실하다고 볼 수 있
다. 이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를 적절히 결정하는 것

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
회 전체 구성원에게도 중요하다. 이처럼 학업중단을 경
험한 청소년들은 주위의 선입견과 무시, 부모와의 갈등, 
친구와의 관계 단절 등으로 인해 자신의 진로에 대한 불
확실성으로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학교 밖 청소년
이 가지는 이러한  사회적 취약성을 고려했을 때,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 탐색에서 요구되는 능력과 태도, 
행동을 높이기 위한 개입을 위한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
하다[5].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방향을 예방에 두는 것 
외에도 학업중단을 한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제대로 
결정하도록 인도하는 방향으로도 관심을 분배해야 한다.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내적요인, 
가족요인, 학교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6], 청소년의 
진로성숙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학교와 같은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형성 및 변화한다
[7].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학교요인은 제외하고, 개인의 심리적 특성(핵심
자기평가에 해당하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가족(부
모의 지지와 방임), 친구(또래애착) 요인 등이 독립적으로 
진로성숙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다. 
Super(1969)는 학습자의 흥미, 성향 등 내적 요인과 부
모, 교사, 환경 등의 외적 요인들 간의 관계의 진전을 통해 
진로 성숙이 개선된다고 보았다[8]. 또래애착은 자기효능
감과 높은 상관이 있으며[9], 자기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친
다[10,11]. 둘째, 이상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서는 부모의 지지와 방임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또래애착과 핵심자기평가가 개별적 혹은 순차적으로 매개
하는 구조적 관계가 형성되는지를 확인하였다. 

그동안 청소년의 진로와 관련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
진데 비해, 학교 밖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이들의 진로를 
집중 조명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는 점에서
[12],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중단을 
결정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그들이 경험하는 주
변 사람들의 지지를 유도하고 자신들의 심리적 특성에 
적합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진로성숙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정책 결정의 방향에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 기본개념의 검토

2.1 진로성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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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성숙도는 Super(1953)에 의해 한 개인이 속해 있
는 연령단계에서 이루어야 하는 직업적 발달과업에 대한 
준비도라는 개념으로 최초로 소개된 이후[13], 다양한 후
속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Crites(1971)는 동일한 연
령층의 학생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결정
하며 이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 준비하는 태도로
서 나타나는 상대적인 수준[4], Savickas(1984)는 진로
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받고, 나이에 적절한 진로를 
선택하고 진로발달 과업들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개인의 
준비도로 진로성숙도를 정의하고 있다[14]. 진로성숙도 
개념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지만 한 개인의 진로에 관련
한 준비도라는 점에서는 공통분모를 형성하고 있다. 
Super(1963)가 개발한 측정도구인 Career Development 
Inventory(CDI)에서는 진로계획, 진로탐색, 의사결정, 
일에 대한 지식, 선호하는 직업군에 대한 지식 등 5가지 
차원을 측정하고 있는데[15], 여기에 Crites(1971)는 태
도와 능력의 영역을 추가하였다[4]. Westbrook(1985)
은 진로성숙도의 구성요인으로 진로결정, 진로행동, 진
로 중요성, 자신에 대한 지식, 진로 문제, 직업 가치에 대
한 지식, 선호 직업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였다[16]. 진로
성숙의 세부 하위 요소에 대한 불일치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대부분의 진로성숙도 검사들은 크게 태도와 능력 
영역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Betz(1988)는 진로탐색과 같
은 행동적 요소가 포함된다고 보았다[17]. Lim et 
al.(2001)은 진로성숙을 태도와 능력 및 행동의 세 측면
으로 구분하였다[18]. 태도요인은 독립성, 계획성, 일에 
대한 태도, 능력요인으로 자기이해, 합리적 의사결정, 직
업지식을 제시하고 있다. 행동요인은 진로탐색 및 준비
행동으로 구분하고 있다[18]. 

2.2 부모의 지지와 방임
개인이 접하는 환경 중에서도 가정은 태어나서 처음으

로 경험하는 환경으로서, 가정 내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자녀의 성장 발달에 핵심적인 요소이다[19]. 부모 지지란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고 
부모로부터 기본적으로 수용과 승인을 받고 있다는 심적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에게 취하는 행동이
나 태도이다[20]. 진로와 관련하여 Lee(2009)는 부모지
지를 물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경제적 지지, 정보 및 자
료를 제공하는 정보적 지지, 진로의 간접경험을 제공하
는 경험적 지지, 진로와 관련된 고민이나 문제에 대화를 
통하여 제공하는 대화적 지지, 진로와 관련된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있을 경우에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며 의견을 

경청해주는 정서적지지 등의 5가지로 구분하였으며, 그 
중 진로관련 변인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 진
로지지 요인을 확인한 결과 정서적 지지인 것으로 나타
났다[21]. 부정적인 부모지지라고 할 수 있는 부모의 방
임은 자녀에게 적절한 양육 제공 실패, 안정된 애착, 인
지기능, 자기개념, 대인관계, 정서 조절 등 다양한 기초
적인 발달과정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22]. 부모
의 방임으로 인한 고통은 자녀의 정신건강, 사회부적응, 
범죄 행동 등 삶의 전반에 있어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다[23]. 

2.3 또래애착
애착은 개인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과 맺고 있는 강하

고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한다[22]. 이와 연계하
여 또래들과 감정 및 사고를 교류하는 상호작용을 거쳐 
형성된 또래와의 지속적이고 친밀한 정서적 유대를 또래
애착이라 정의하는 학자도 있다[25]. 애착의 대상은 발달
단계에 따라 부모에서 또래로 이동되는데, 청소년기는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이 진행되면서 부모와의 애착관계
가 또래와의 애착관계로 전환되는 시기이다[26]. 또래애
착은 학교생활로 인한 교류가 끊어진 학업중단 청소년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학업중단 청소
년에게 있어서 안정성 있는 또래와의 지지적 환경과 소
통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형성하게 
해주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27].

2.4 핵심자기평가
핵심자기평가(core self-evaluation)란 자신의 핵심 

영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가를 의미하는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객관적인 
외부환경을 인식하는데 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한다[28]. 이는 ‘자기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어 있고 ‘기
본적’이며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핵심자
기평가는 자아존중감(self-esteem), 일반화된 자기효능
감(generalized self-efficacy), 신경성(neuroticism), 
통제 위치(locus of control)등의 4가지의 하위요소를 
포함하고 있다[29].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전
체적 평가에 따라 형성되며,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특정 
과업에서 요구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개인의 믿음을 의미한
다. 통제 위치는 자신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
들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이며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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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걱정과 불안,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난 안정 상태를 
의미한다. 핵심자기평가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역량에 
대해 평가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재적 동기를 유발하여 활동수준을 높이는 행동을 
한다[30].  핵심자기평가가 높은 사람은 주어진 일을 자
신감 있게 처리하고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며, 자신
이 맡은 직무가 복잡해도 스스로 일정과 계획을 설정하
며[29], 환경 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변화에 
대한 수용성이 높다[28].

3. 선행연구 검토와 가설 개발

본 연구는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증 분석하
였다. 첫째 부모의 지지나 방임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둘째 또래애착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셋째 
핵심자기평가(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다음으로는 넷째 부모의 지
지와 방임이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 다섯째 부모의 지
지와 방임이 핵심자기평가(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여섯째 또래애착이 핵심자기평가(자기효능
감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마지막
으로 부모의 지지나 방임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또래애착과 핵심자기평가(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가 
개별적 혹은 순차적으로 매개역할을 하는지, 즉 단일매
개효과와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note; X(parental support and neglect), Y(career maturity), 
M1(peer attachment), M2(core self-evaluation)

Fig. 1. Research model 

3.1 직접효과
3.1.1 부모의 지지 및 방임과 진로성숙도
부모는 자녀의 역할모델로서 자녀에게 직업적으로 동

기를 부여하고 직업정보와 진로발달을 위한 환경을 제공
하여 자녀의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친다[31].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교육적인 발달과 진로발달 영역에서 도움을 
원하며[32], 부모지지가 진로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33,34]. 부모는 부모지지를 통해 자
녀의 진로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하며, 진로계획수립, 의
사결정 등을 수행하고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진로성
숙도를 개선시킨다[35,36]. 또한 물질적 지원도 중요하
지만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신
적 지원도 중요할 것이다[37].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 중
단 이후 학교의 개입을 받고 있지 않기에 부모의 영향력
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지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결정과 진로준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도 있지만[38], 부모지지
가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
다[39]. 부모의 방임이 클수록 청소년의 진로성숙은 낮아
지거나[40,41], 진로성숙의 하위요인인 독립성이 감소하
고 있다[42]. 반면 부모방임은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43-45].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 1과 가설 2를 설정한다. 

가설 1. 부모의 지지는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부모의 방임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2 또래애착과 진로성숙도
또래가 합리적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청소년이 또래와 안정적인 애착을 
보일수록 진로에 대한 정보수집 및 의사소통에 관한 준
비도와 진로결정을 위한 주체성, 독립성, 확신성이 높고, 
진로에 대한 목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의 
지지가 합리적 진로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6]. 자신의 결정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주
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
년일수록 또래와의 관계가 좋고 그 결과 진로성숙도도 
상승한다[47]. 교우관계가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며[48], 고등학생의 또래애착은 진로성
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49]. 이상의 내용을 바탕
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 3을 설정한다. 

가설 3. 청소년의 또래애착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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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핵심자기평가와 진로성숙도
Koumoundourou et al.(2011)은 청소년의 진로의

사결정에 대하여 핵심자기평가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을 밝혀내었다[50]. 핵심자기평가의 하나인 자기효능
감은 인간의 행동과 관련된 유용한 변인이며, 진로의 성
취행동이나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진로발달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51]. 자기효능감은 자기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이
러한 노력으로 더욱 바람직한 미래를 실현하고 대처할 
수 있기에 청소년의 진로 선택이나 결정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변인으로 설명하고 있다[52]. 높은 자기효능감
을 가진 학생들은 진로선택과 진로탐색행동을 할 때 장
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인내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성숙
한 태도로 임하게 된다[53]. 반면 낮은 자기효능감을 가
진 청소년들은 진로 탐색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국내 
연구로 자기효능감은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유의미한 정
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10,54,55]. 또 
다른 핵심자기평가인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을 존경하
는 정도와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
로 정의된다[56].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이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인지적 
균형을 이루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욕구
와 상관없는 직업을 선택하여 인지적 균형을 이룬다고 
주장하는 균형이론을 적용하면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긍
정적으로 진로환경을 인식하는 것을 도와주며 성숙한 진
로태도의 발달을 지원한다고 볼 수 있다[57]. 학업 중단 
후에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진로를 스스로 선택
하고 결정할 가능성이 높으므로[58], 학교 밖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 
4를 설정한다. 

가설 4. 청소년의 핵심자기평가는 진로성숙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4 부모의 지지 및 방임과 또래애착
부모가 자녀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면 이러한 부모

와의 긍정적인 정신적 표상으로 인하여 청소년은 또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신뢰를 가지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
일수록 또래애착도 안정적인 것일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고 이를 지지하는 일관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
다[59]. 반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통제적인 것으로 인식되
고 있을수록 또래애착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0], 학대당한 아동은 또래관계에서 소외되기 쉽다[61].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방임이 또래애착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62].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 5와 6을 설정한다.

가설 5. 부모의 지지는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부모의 방임은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5 부모의 지지 및 방임과 핵심자기평가
부모의 지지는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을 제고하지만 부

모로부터의 학대피해경험은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
정을 가지게 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을 저하시키게 된다
[61]. 역기능 가정(dysfunctional family)을 높게 지각
한 청소년들은 낮게 지각한  청소년들에 비해 자기효능
감이 낮다[63].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
설 7과 가설 8을 설정한다.

가설 7. 부모의 지지는 청소년의 핵심자기평가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부모의 방임은 청소년의 핵심자기평가에 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6 또래애착과 핵심자기평가
또래애착은 자기효능감과 높은 상관이 있다[9]. 또래 

사이에서 비효능적이라고 느끼는 청소년은 수용 받지 못
하고 사회적 철회를 느낌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
가하게 되므로[64], 또래애착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
친다고 볼 수 있다. Won(2018)은 또래애착이 자기효능
감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10].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 9를 설
정한다. 

가설 9. 또래애착은 청소년의 핵심자기평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매개효과 
부모의 양육행동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또래

관계가 매개한다는 연구가 있으며[65], 학대피해경험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가 확
인된 연구도 발표되었다[10].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
음과 같이 가설 10과 가설 11을 설정한다. 

가설 10. 청소년의 또래애착은 부모의 지지가 진로성
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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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1. 청소년의 또래애착은 부모의 방임이 진로성
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진로와 관련된 부모의 지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긍

정적 태도를 고양하여 진로 의사결정을 지원하면서 진로
에 관련된 불안을 저감시키는 역할을 한다. 사회인지 진
로이론에 따르면, 부모 지지는 청소년들의 진로관련 자
기효능감과 결과기대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개인의 흥
미, 진로 관련 의지, 진로 관련 목표의 형성에 기여한다
는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다[66]. 자아존중감은 부모지지
와 진로성숙 간에 관계를 매개한다. 학교 밖 청소년이 인
지한 부모지지와 부모방임은 진로성숙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지 않지만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45]. 즉 부모의 지지가 높을수록 자
아존중감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진로성숙
도가 높다. 가족환경과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가족환경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진로성숙에 간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67]. 부모지지가 자아존중감
과 학교적응을 매개로 진로결정수준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68]. 학교 밖 청
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부모의 지지는 자아존
중감을 매개로 진로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38, 69]. 고등학생 청소년의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은 진로성숙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아
존중감은 이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10]. 반면 Lee et al.(2018)은 부모의 양육태도 중 방
임은 진로성숙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결과로 나타났으
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할 때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하였다[70]. 학대피해경험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다[10].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 12와 가설 13을 설정한다. 

가설 12. 청소년의 핵심자기평가는 부모의 지지가 진
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가설 13. 청소년의 핵심자기평가는 부모의 방임이 진
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또래애착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성
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0,71,72].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 14와 가설 15
를 설정한다. 

가설 14.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핵심자기평가는 부모
의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

할 것이다. 
가설 15.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핵심자기평가는 부모

의 방임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
개할 것이다. 

4. 연구방법

4.1 변수의 측정
4.1.1 진로성숙도
Lee, Han(1997)은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을 결정성, 

확신성, 목적성, 준비성, 독립성의 다섯 가지로 구성하고 
있다[73]. 자신의 욕구와 현실에 타협하는 정도를 측정하
는 하위요인인 목적성은 본 연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
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결정성 3개 문항
은 ‘나는 나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해놓은 상태이
다’, ‘나는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정해 놓았
다’, ‘나는 이미 진로가 결정되어 있어 진로를 선택하는
데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확신성 2개 문항은 ‘나는 내
가 선택한 직업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나는 내 자신과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
다’, 준비성 3개 문항은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원한다’, ‘나의 흥
미나 성격 등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싶다’, ‘나는 내가 계획한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얻
는데 관심이 많다’, 독립성 2개 문항은 ‘나는 내가 원하
는 직업보다 부모님이나 주위사람들이 권하는 직업을 선
택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진
로를 결정할 수 있다’ 이다. 모든 문항은 Likert 4점 척
도로 측정되었으며본 연구에서 진로성숙도의 Cronbach‘s 
α는 .604였다.

4.1.2 부모의 지지와 방임 
부모의 지지는 진로와 관련하여 Lee(2009)가 개발한 

5가지 부모지지 요인 중 정서적 지지와 경제적 지지를 
선정하였다[20]. 정서적 지지 3문항은 ‘나를 잘 알고 이
해해 주셨다’, ‘따뜻하게 대해 주셨다’. ‘실망하거나 좌절
할 때 위로해 주셨다’, 경제적 지지 3문항은 ‘용돈을 주
셨다’,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셨다’, ‘공부
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셨다’, 방임 3문항은 
‘나보다 다른 일(직장일이나 바깥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
하셨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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셨다’, ‘늦게 들어와도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다’ 이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아이겐 값이 1이상인 두 개의 요
인이 추출되어 본 연구에서도 부모 지지와 부모 방임의 
두 개의 변인을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Likert 4점 척
도로 측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부모
지지가 .915, 부모방임이 .871로 나타났다.

4.1.3 또래애착
또래애착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한국아

동·청소년패널조사[74]에서 사용한 다음과 같은 3개 문
항으로 측정하였다 :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
다,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모든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또래애착의 Cronbach‘s 
α는 .904로 나타났다.

4.1.4 핵심자기평가
핵심자기평가는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신경성, 통

제 위치 등의 4가지의 하위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나[29], 
본 연구에서는 핵심자기평가 중 긍정적 요인을 대상으로 
하여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Judge et al.(1998)이 개발한 측정도구
[29]를 사용하였으며, 자기효능감 3개 문항(나는 노력하
면 대부분의 일들을 잘할 수 있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
는 능력이 있다), 자아존중감 5개 문항(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다, 나는 내 사진에 대하여 긍정
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문항은 Likert 4점 척도
로 측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자기효
능감 .767, 자아존중감 .890으로 나타났다. 

4.1.5 통제변수
성차별이 청소년의 진로성숙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

용하며[75], 청소년의 진로성숙도는 학교급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76], 본 연
구에서는 성별과 학교를 그만 둔 시기를 통제변수로 사
용하였다. 성별은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으며 학
교를 그만 둔 시기는 초등학교 1, 중학교 2, 고등학교 3
을 부여하는 순서변수로 측정하였다. 

4.2 표본의 선정과 특성
본 조사에 앞서 전문가 3인에 의뢰하여 설문문항에 대

한 검토를 받아, 문항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
으로 수정이 이루어졌다. COVID-19 로 인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개인적으로 설문조사하기가 불가능하였다. 그
래서 울산지역의 23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중 공식
적으로 협조에 동의한 8개 장소에서, 응답자와 1:1로 면
접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접하기 전에 조
사의 취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
였다. 설문 기간은 2020년 7월 7일부터 8월 22일까지였
으며 회수된 설문지 130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Table 1과 같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학생이 71명으로 54.6%로 남학생보다 많았으며, 고등
학교 재학 중 중단한 비율이 60%로 가장 높았다. 

Spec. Respondents Percentage

Gender
Male 59 45.4

Female 71 54.6

Time to 
guit 

school

Elementary 17 13.1
Junior high 35 26.9
Senior high 78 60.0

All 130 100.0

Table 1. Respondents

4.3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5.0과 Hayes(2018)의 SPSS 

PROCESS Macro 3.4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
였다. 첫째 빈도분석을 통해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였고,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분석을 수행
하였다. 둘째 Cronbach’s α를 이용하여 측정도구의 신
뢰성 검정을 수행하였다. 셋째 가설 검증에 앞서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넷
째, 직접효과 검증은 관련 변인만을 모형에 투입하여 
SPSS 25.0의 선형회귀분석을 통하여 수행하였다. 다섯째,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Hayes가 제안한 PROCESS macro 
프로그램[77]을 사용하였다. 매개효과는 PROCESS 
macro의 model 6을 이용하여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또래애착과 핵심자기평가의 이중매개효과, 핵심자기평가
의 매개효과를 함께 파악하였다. 매개효과(ab)의 표본분
포의 정규성을 가정해야 하는 Sobel test 대신 본 연구에
서는 부트스트랩 신뢰구간방법을 이용하여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은 표본분포의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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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Sobel test 보다 더 정확한 추론을 
할 수 있고 검정력도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각 개별 과정을 이해하는 방편으로 독립변인
과 종속변인 간의 직접효과부터 순차적으로 분석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정을 위해 95%의 신뢰구간과 
5,000개의 부트스트래핑이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 검증의 기준을 5% 이하의 유의확률로써 결정하였
다. 본 연구는 동일한 설문응답자로부터 자기 보고 방식
으로 두 개 이상의 변수에 대해 응답치를 수집하였으므
로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문제가 발
생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편의가 있는
지 검증하기 위하여 동일방법편의를 진단하는 다양한 방
법 중 Harman의 단일요인 검증(Harman's single 
factor test)을 적용하여 동일방법편의를 진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변인의 측정문항을 투입하여 
Kaiser정규화가 있는 Varimax 회전을 이용한 주축요인
추출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진 요인이 
전체 변량의 11.66% 밖에 설명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
라 어떠한 지배적인 요인도 발견되지 않아 동일방법편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78].

5. 실증분석결과 및 논의

5.1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자료의 일반적 경

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결과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우선 모든 변인
들의 왜도 통계량이 -.244에서 -.955, 첨도 통계량이 
.022에서 1.854의 범위에 포함하므로 정규분포를 가정
할 수 있었다. 기술통계분석 결과를 보면 부모지지
(2.876)보다 부모방임(3.169)의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
났다는 점이 눈에 띈다. 핵심자기평가인 자기효능감
(2.963)이 자아존중감(2.844)보다 조금 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반면 진로성숙도의 평균값은 2.440으로 상
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상관분석 결과를 살
펴보면, 부모 방임과 자아존중감 두 개의 변인만이 진로
성숙도와 정(+)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부모 방임이 진로성숙도와 정(+)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자아존중감과도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
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Var. Mean S.E. PN PA SEF SES CM

PS 2.87 .726 .346** .381** .310** .407** .145
PN 3.16 .580 1 .143 .114 .177* .197*

PA 2.96 .666 1 .449** .493** .068
SEF 2.96 .551 1 .808** .150

SES 2.84 .645 1 .192*
CM 2.44 .400 1

note:1. PS(parental support), PN(parental neglect), PA(peer 
attachment), SEF(self efficacy), SES(self esteem), 
CM(career maturity),

    2. *. p〈.05,  **. p〈.01

Table 2. Table title

5.2 가설의 검증
5.2.1 직접효과 : 가설1~가설9
가설은 크게 직접효과와 매개효과(간접효과)로 구분하

여 검증하고 Table 3에는 직접효과에 대한 통계분석 결
과를 요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가 부모 지지
와 부모 방임이며, 핵심자기평가도 자기효능감과 자아존
중감이므로 모든 변수를 동시에 분석하지 못한다. 따라
서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배제한 해당 변수의 직접효과만
을 측정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를 사용하지 않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의 지지(β=.179, p<.05)와 방임(β=.201, p<.05)
은 모두 진로성숙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모
의 지지와 방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진로성숙도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로 
나누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의 연구 흐름대로 부
모의 지지와 방임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연구는 부모의 방임이 진로성숙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를 보
이고 있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도 부모의 방임이 클수록 
청소년의 진로성숙은 낮아진다는 연구[40,41]와 부모방
임은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43-45] 
등으로 나누어져서 일치된 결론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가 
아니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부모의 방임을 경험하
는 학교 밖 청소년은 오히려 스스로의 힘으로 진로를 설
계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
석이 가능하다. 이상의 결과로써 가설 1은 지지가 되고 
가설 2는 기각되었다. 

또래애착은 진로성숙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유
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가 합리적 진로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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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46-49]와는 다른 결과를 본 연구에서 보이고 있는
데,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차이점을 반영하는 것으
로 해석이 된다. 즉 이미 학교를 이탈하여 학교의 교우관
계가 중단된 학교 밖 청소년은 또래애착의 수준이 상당
히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통계적 의미가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설 3은 기각된다. 

핵심자기평가 중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반면 자아존중감(β=.186, 
p<.05)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외 선
행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유의
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며[10, 51-55], 자아존중감은 청
소년은 진로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바탕이 될 
가능성이 높다[57,58]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자기효능감은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는데, 이는 
학교 밖으로 나온 청소년이 이전보다 자기효능감 수준이 
많이 하락되었기 때문에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
으로 판단이 된다. 반면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독
립을 해야 하는 상태에서는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고 
취급하는 자아존중감이 강화되고 그에 따라 진로성숙도
가 상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써 가설 4는 부
분 지지되었다. 

부모의 지지는 또래애착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
치지만(β=.406, p<.01), 부모의 방임은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전의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애착이 안
정적일수록 또래애착도 안정적이라는 결과[59]가 발표되
었고 이와 동일하게 본 연구도 부모로부터 지지를 받는 
학교 밖 청소년은 이러한 정신적 유대의 연결점으로 또
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신뢰를 가지며 긍정적인 관
계를 유지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 부모의 양육
태도가 통제적이면 또래애착이 낮아진다는 선행 연구
[60-62]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와 달리 부모
의 방임에 있어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이는 
이미 학교를 이탈하였다는 부담으로 인하여 학교 밖 청
소년은 부모의 방임에 대해서 무관심할 가능성이 있어서 
또래애착을 피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이 가능하다. 따라서 부모의 방임이 또래애착을 감
소시키는 효과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로
써 가설 5는 지지되고 가설 6은 기각되었다. 

부모의 지지는 자기효능감(β=.316, p<.01)과 자아존
중감(β=.415, p<.01)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
치고 있다. 이는 부모의 지지를 받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
면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신뢰하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부모의 방임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
치고 있다(β=.177, p<.05). 이는 부모의 방임은 소극적
인 학대의 형태이지만 적극적 형태의 학대와는 달리 자
아존중감을 감소시키지는 않으며 오히려 학교 밖 청소년
의 경우는 자아존중감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가설 7은 지지되고 가설 8은 부분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또래애착은 자기효능감(β=.461, p<.01)
과 자아존중감(β=.504, p<.01)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우 관계가 약화된 학교 밖 청소년
은 부모를 비롯한 가족, 학교, 사회의 지지보다는 또래로
부터의 지지가 자기효능감이나 자아존중감을 강화시키는 
선순환의 효과를 보인다. 이상의 결과로써 가설 9는 지
지되었다.

H Path β t p
1 PS⟶CM .179* 2.114 .036
2 PN⟶CM .201* 2.403 .018
3 PA⟶CM .020 0.234 .816
4 SEF⟶CM .146 1.730 .086
5 SES⟶CM .186* 2.213 .029
6 PS⟶PA .406** 5.034 .000
7 PN⟶PA .145 1.668 .098
8 PS⟶SEF .316** 3.719 .000
9 PN⟶SEF .115 1.297 .197
10 PS⟶SES .415** 5.081 .000
11 PN⟶SES .177* 2.021 .045
12 PA⟶SEF .461** 5.719 .000
13 PA⟶SES .504** 6.422 .000

note:1. PS(parental support), PN(parental neglect), PA(peer 
attachment), SEF(self efficacy), SES(self esteem), 
CM(career maturity), 

     2. *. p〈.05,  **. p〈.01

Table 3. Direct effects 

5.2.2 매개효과 : 가설10~가설15
이중매개효과는 두 개의 매개변수 간 인과관계도 포함

하여 검증한다.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Model 6
으로 설정하여 분석하는 경우에 이중매개효과와 단일매
개효과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의 
표본 수는 5,000개로 설정하여 95% 신뢰구간에서 구한 
매개효과 계수의 하한값과 상한값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부모지지와 부모방임)와 두 번
째 매개변수(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가 각각 2개씩이므
로 4개의 조합이 나온다. 자기효능감을 모형에 포함한 
경우는 매개효과가 검증되는 경로가 없었다. Table 4와 
Table 5는 자아존중감을 두 번째 매개변수로 모형에 포
함하여 분석한 매개효과의 결과를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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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에서는 부모지지를 독립변수로,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수로, 진로성숙도를 종속변수로 설
정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단일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모지지(PS)->또래애착
(PA)->진로성숙도(CM)’ 와 ‘부모지지(PS)->자아존중감
(SES)->진로성숙도(CM)’ 의 두 가지 경로를 분석하였다. 
부모지지와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을 경유
하는 경우는 -.0313이고 95% Bootstrap 신뢰구간의 범
위가 [-.0819, .0135]로 나와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어서 비유의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0은 기각
되었다. 반면 부모지지와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에서 자
아존중감을 경유하는 경우는 .0265이고 95% Bootstrap 신뢰
구간의 범위가 [.0072, .0738]로 나와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가설 12는 부분 지지되었다.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이중매개관계를 나타내는 ’부모지지(PS)->
또래애착(PA)->자아존중감->진로성숙도(CM)‘ 경로는 
.0170이고 95% Bootstrap 신뢰구간의 범위가 [.0035, 
.0498]로 나와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중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4는 부분 지지되었다.

Path Effect BootSE LLCI ULCI
TOTAL .0121   .0303  -.0476  .0721

PS⟶PA
⟶CM -.0313 .0241 -.0819 .0135

PS⟶SES
⟶CM  .0265 .0207  .0072 .0738

PS⟶PA⟶
SES⟶CM .0170 .0134  .0035  .0498

note: PS(parental support), PA(peer attachment), SES(self 
esteem), CM(career maturity),

Table 4. Mediation effects : PS-PA-SES-CM 

Table 5에서는 부모방임을 독립변수로,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수로, 진로성숙도를 종속변수로 설
정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단일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모방임(PN)->또래애착
(PA)->진로성숙도(CM)’ 와 ‘부모방임(PN)->자아존중감
(SES)->진로성숙도(CM)’ 의 두 가지 경로를 분석하였다. 
부모방임과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을 경유
하는 경우는 -.0112이고 95% Bootstrap 신뢰구간의 범
위가  [-.0423, .0105]로 나와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어서 비유의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1은 기각

되었다. 반면 부모방임과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에서 자
아존중감을 경유하는 경우는 .0153이고 95% Bootstrap 
신뢰구간의 범위가 [.0070, .0573]으로 나와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3은 부분 지지되었다. 또래애
착과 자아존중감의 이중매개관계를 나타내는 ’부모방임
(PN)->또래애착(PA)->자아존중감->진로성숙도(CM)‘ 경
로는 .0102이고 95% Bootstrap 신뢰구간의 범위가 
[.0040, .0331]로 나와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중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의 결과는 매개효과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는 선행 연
구[10, 38, 45, 65-72]들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다만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이중매개효과를 분석한 선행 
연구는 없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중매개효과의 존재를 확
인하였다. 따라서 가설 15는 부분 지지되었다. 

Path Effect BootSE LLCI ULCI
TOTAL .0143   .0203  -.0204  .0603

PN⟶PA
⟶CM -.0112 .0133 -.0423 .0105

PN⟶SES
⟶CM  .0153 .0172  .0070 .0573

PN⟶PA⟶
SES⟶CM .0102 .0093  .0040  .0331

note: PN(parental neglect),  PA(peer attachment), SES(self 
esteem), CM(career maturity).

Table 5. Mediation effects : PN-PA-SES-CM 

6. 결론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제도는 학업중단율 억제를 목
표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진
로 결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배분해야 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지지나 방임, 또래애착, 핵
심자기평가 등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2020년 7월 7일부터 8월 22일까지 
학교 밖 청소년으로부터 회수된 설문지 130부를 대상으
로 SPSS 25.0과 Hayes(2018)의 SPSS PROCESS 
Macro 3.4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술통계분석에서
는 부모지지보다 부모방임의 평균값이 더 높으며 자기효
능감이 자아존중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진로성
숙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실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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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지지와 방임은 모두 
진로성숙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핵심자
기평가 중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고 있는 반면 자아존중감은 정(+)의 영향을 미치
고 있다. 셋째, 부모의 지지만이 또래애착에 정(+)의 영
향을 미치고 있다. 넷째, 부모의 지지는 자기효능감과 자
아존중감에 모두 정(+)의 영향을, 부모의 방임은 자아존
중감에게만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섯째, 또래애
착은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을 모형에 포함한 
경우는 매개효과가 검증된 경로가 없었다. 매개효과가 
검증된 경로는 다음의 4가지이다: ‘부모지지->자아존중
감->진로성숙도’, ‘부모지지->또래애착->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부모방임->자아존중감->진로성숙도’, ‘부
모방임->또래애착->자아존중감->진로성숙도’.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사회라는 쉽지 않은 환경
에 직면한 학교 밖 청소년은 진로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모의 지지는 진로
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본 연구의 결
과를 반영하여 진로성숙도가 높은 청소년으로 단련시키
기 위해서는 부모 및 또래와의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
도록 관련 기관의 상담적 개입 장치가 필요하다. 자아존
중감이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하면, 개인적인 사유로 학업중단을 
경험하게 된 청소년은 자아존중감 하락에 취약하도록 노
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제도적 개입 장치
를 통하여 사회에서 청소년이 체감하는 자아존중감을 높
이기 위한 관심과 노력도 병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지지가 또래애착,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에 모
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감안하여 
부모의 노력도 자녀의 친구들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집중
되어야 하고 자녀들의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을 고양
하는 방식이 되도록 부모에 대한 상담과 교육이 선행되
어야 한다.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검증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자아존중감을 재인식하고 
강화함으로써 진로성숙도가 개선된다는 점을 알고 그 역
할을 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부모
가 방임하는 경우에도 자아존중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하면 충분히 진로성숙도가 향상된
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들이 학교 안
에서 또래와 교류하고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
화에 필요한 관계 맺기와 책임감, 의무감 등 정서적인 성

장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학교 밖을 선택하는 것을 
최대한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학교 밖
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시기에 그런 조짐이 있는 학생들
에 대하여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한 제도적인 적극적 개
입이 필요하다.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부모의 역할이 중
요하므로 가족교육이나 가족상담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
가 있다. 또한 학업중단 숙려제를 도입하면서 충동적인 
판단을 유예시키도록 또래와의 학업 외 활동, 자신의 역
량에 대하여 재확인하는 진로상담 과정 등의 기제를 실
행해야 한다. 이러한 개입 과정을 거쳐 진로성숙도가 향
상된 청소년이라면, 학교 밖으로 나온 후에도 현실의 장
애에 부닥치면서 복귀에 대한 갈등을 경험할 때 복귀 의
사결정을 하는데 발생하는 심리적 문턱을 쉽게 넘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교 밖을 선택하는 과정은 길고 복
잡하게 하지만, 학교 밖이라는 결정을 한 청소년에 대해
서는 학교 밖에서 기관으로 넘어가는 시기는 최대한 짧
게 하여 공백을 줄여나가야 한다. 또한 학교 안에서 밖으
로 나오는 과정을 보다 정교화하고 학교 밖을 준비하는 
과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학교 밖을 준비하는 시기
에는 청소년에게 관련 기관 및 제도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하며, 학교 밖을 나가서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시기에는 
심리상담, 진로상담, 학업교육, 직업교육 등에 대한 교육
을 초기에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부적응이
나, 비행을 이유로 학교 밖으로 쫓겨나는 경우보다 자신
의 꿈이나 계획으로 인해 학교 밖을 자발적으로 선택하
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청소년이 꿈
꾸고 계획한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기
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넷째, 관련 기관에서의 지속적인 
상담과정을 거쳐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을 정확하게 파
악하여 각 유형별로 탄력적인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을 각인시켜야 한다. 학업형의 청소년에
게는 복학, 검정고시, 대안학교 등과 같은 학업이나 진학
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
는 경제적 지원도 강구해야 한다. 근로형의 청소년에게
는 진로검사·상담, 직업교육·훈련 등의 자립을 위한 지원
과 자립생활관, 그룹홈 연계 등과 같은 주거 지원을 해야 
한다. 비행형이라고 보여지는 청소년에게는 가족상담, 
인간관계개선 등의 심리건강 관련한 지원을 하는 동시에 
근로형과 학업형으로 선회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다섯째, 
맞춤형 지원정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관리하는 기관들의 운영이 체계적이고 전문
적이도록 해야 한다. 인력 및 예산의 부족이라는 문제는 
예산 확대를 위한 정부 설득으로 해결해야 하고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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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은 과목별 전문 외부 강사를 확보하는 아웃소싱과 
기존 교원들의 교육을 통한 심리, 직업, 진학 관련 상담
인력의 전문화로 해결해야 한다. 실행지침의 부족이라는 
문제는 업무 분장의 명확성, 업무 매뉴얼 의 정비 등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청
소년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부터 시작하여 범
위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 문제를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만 귀인하는 수동적 태도에서 벗
어나 대중의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 강화, 예산 확대를 
위한 정부 설득 등을 통한 능동적 태도로 변화하는 노력
이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사회 전체의 후생을 
축소시키고 국가의 미래 동력을 훼손하는 문제라는 인식
을 학교 당국부터 학교 밖 기관까지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보이고 있어 이를 보완
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
은 본인부터 사회적 낙인이 주어졌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서 조사 대상자 선정과 성실한 응답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상
당한 노력과 비용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표본크기를 확보
하지 못하였다. 표본 크기 증대, 울산광역시가 아닌 대상 
지역의 확대 등을 통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연구가 추후 필요하다. 둘째, 핵심자기평가의 하위 요인
을 모두 조사하지 못하여 연구모형 설계상의 한계가 있
다는 점에서 부정적 핵심자기평가 요인인 신경성과 통제
위치를 추가한 연구가 향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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